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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전기SUV콘셉트카 세븐 더기아콘셉트EV9 메르세데스-벤츠 더뉴EQS

현대차스포츠유틸리티GV70

1회충전으로400㎞주행가능

더기아콘셉트EV9

20분만에배터리80%까지충전

벤츠전기세단 더뉴EQS

자체개발모듈형아키텍처적용

최근 세계 각국에서 개최된 굵직한 모터쇼에서

자동차업계가각자의콘셉트카와신차를잇달아선

보이면서향후치열한경쟁이예고되고있다.

2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제네시스 브랜드는

지난 19일 중국 광저우 수출입상품교역회 전시관

에서개최된 2021광저우모터쇼에서스포츠유틸

리티차(SUV)인 GV70 전동화 모델을세계최초

로공개했다.

GV70 전동화 모델에는 기존 내연기관 모델의

실내 거주성을 유지하면서 전기차의 뛰어난 동력

성능과각종신기술이적용됐다.우선77.4kWh배

터리를탑재했고, 1회충전주행가능거리는 400㎞

이상이다. 350㎾급초급속충전시배터리용량의

10%에서 18분 만에 80%까지충전이가능하다는

게제네시스측의설명이다.

GV70 전동화 모델은브랜드최초로다양한환

경에서안정적주행을할수있는 e-터레인모드도

탑재했고, 제네시스전동화모델의특징인 400V/

800V 멀티 급속 충전시스템을 갖춰 별도 컨버터

없이 800V의초고속충전인프라를이용할수있

다.차량에서외부로일반전원(220V)을공급하는

V2L기능도적용됐다.

앞서지난 17일현대자동차와기아도미국 로스

앤젤레스(LA)오토쇼에서각사의전기차콘셉트

카를세계최초로공개하는등경쟁에가속페달을

밟았다.

우선 현대차는 전기 SUV 콘셉트카 세븐

(Seven)을처음공개했다.현대차의전기차전용

브랜드인 아이오닉 라인업에서대형 SUV 세그

먼트를 채울 모델의 원형(프로토타입)에 해당하

는콘셉트카다. 급속충전시스템을적용해 350㎾

급초급속충전을할경우 20분이내에배터리용

량의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또 1회

충전으로최대 482㎞이상주행하는것을목표로

하고있다.

특히세븐은차량실내를프리미엄라운지나집

같은공간느낌을주는디자인으로최근유행하는

차박에최적화됐다는평가를받으며출시전부터

소비자들의높은관심을휩쓸고있다.

이에 맞서 기아도 같은날 대형 SUV 콘셉트카

더기아콘셉트EV9 을공개했다.콘셉트EV9은

전기 SUV 모델인 EV6에이어기아의차세대전

기차라인업에추가될예정인 EV9의콘셉트카다.

1회 충전으로 최대 300마일(482㎞)을 달리고,

350㎾급초급속충전때 20∼30분만에배터리를

10%에서 80%로충전할수있도록한다는게목표

라고기아측은설명했다.

EV9역시내부는자연과함께휴식을취하고영

감을발견할수있는라운지처럼연출했으며,외부

는직선적이고투박한윤곽에미래적인디자인요

소를 접목해 남성적이고 역동적인 감성을 띠도록

디자인됐다.

이밖에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오는 25일경

기도일산킨텍스에서개막하는 2021서울모빌리

티쇼에서 브랜드 최초 럭셔리 전기 세단 더 뉴

EQS (The new EQS)를국내최초로선보인다.

더 뉴 EQS는 벤츠가 자체 개발한 전기차 전용

모듈형 아키텍처를 최초로 적용해 디자인과 공간

설계 측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외관은하나의활과같은원-보우(one-bow)비

율과 캡-포워드(cab-forward) 디자인으로 설계

됐고,절제된라인과이음새를줄인디자인으로메

르세데스-EQ의디자인철학 진보적인럭셔리를

구현했다고덧붙였다.

내부또한첨단기술과미래지향적인요소가조

화를이루는럭셔리한공간으로만들어졌다.전체

계기반패널이하나의와이드스크린이되는벤츠

의 MBUX 하이퍼스크린은 더 뉴 EQS에 최초로

적용됐고, 64가지색상의조명으로원하는분위기

를연출하는액티브앰비언트라이트도적용됐다.

EQS 450+ AMG 라인은 107.8kWh 배터리와

배터리관리소프트웨어를기반으로, 1회 충전시

최대478km주행이가능하고,급속충전기로최대

200kW까지충전을지원한다.배터리용량10%에

서 80%까지충전하는데는약 30분이소요된다.

기아도이날전용친환경SUV모델인신형니로

의티저이미지를선보이면서서울모빌리티쇼에서

신형니로를세계최초로공개한다고밝혔다.

신형니로는 2016년 1세대니로이후 5년만에

선보이는 2세대모델이다. 1세대니로가하이브리

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전기차등친환경모델로

만 구성된 만큼 2세대 니로도 순수 내연기관차가

아닌친환경차로출시될전망이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자동차업계잇단신차공개…럭셔리전기차혈투본격화

임직원참여형사회공헌프로그램

김치400㎏담가광주시서구전달

토요타렉서스호남지역공식딜러 더프리미엄

효성은최근한국토요타자동차와함께 2021토요

타렉서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22일밝혔다. <사진>

지난 2012년부터시작된 토요타렉서스사랑의

김장 나눔은 토요타 주말농부에게 제공된 텃밭

에서재배한농작물일부를매달소외계층에기부

하고, 연말에는 가족과 한국토요타자동차 임직원

들이함께김치를담가전달하는참여형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 토요타렉서스사랑의김장나눔은광주

를포함한전국거점딜러들이참여했으며,더프리

미엄효성과 한국토요타자동차 임직원 25명은 광

주시 서구 쌍촌동 렉서스광주에서 김치 400㎏을

담가광주시서구에기부했다.김치는거수복지관

을통해지역내소외계층가정등으로전달될예

정이다.

박종철 더프리미엄효성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

가지역내도움이필요한이웃들이겨울을따뜻하

게 보낼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

다며 더프리미엄효성은앞으로도호남지역의좋

은기업시민으로서꾸준한나눔을실천하는등지

역사회공헌에노력하겠다고말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현대차그룹상품개발 오픈이노베이션라운지

스타트업협업신기술시연

미 중 유럽등12개팀선정

현대자동차그룹이글로벌스타트업과협업해

발굴한고객관점의상품화유망혁신기술과아

이디어가한자리에모였다.

현대차그룹은최근현대차기아 본사에서 국내

외유망스타트업들과의신기술실증시연을위한

2021 오픈 이노베이션 라운지 (Open Innova

tionLounge)를개최했다고22일밝혔다.<사진>

오픈 이노베이션 라운지는 창의적이고 민첩한

상품및신기술개발문화를조성, 외부스타트업

과의기술협력을통해고객이원하는기술경험을

신속하게차량에적용하기위해2019년시작된현

대차그룹의개방형혁신상품개발플랫폼이다.

올해행사에서는 혁신과그이상을그리다라

는슬로건으로현대차그룹이상상하는 120건의

미래기술경험시나리오를비롯, 12개스타트업

과진행한기술개발협업결과물이전시됐다.

현대차그룹은이번오픈이노베이션라운지를

위해약300개의글로벌스타트업을대상으로▲

상품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 ▲기

술 구현 가능성(Feasibility) ▲기술 독창성

(Innovativeness)을 평가한후최종적으로국

내 1팀, 북미 5팀,유럽3팀, 중국 1팀, 이스라엘

2팀등총 12팀을선정했다.

참가스타트업들이구현한기술은▲감각의확

장(Expansion of Sensation) ▲웰빙차량공간

(In-Cabin Wellness) ▲충전 솔루션(Charg

ing Solution)등세가지주요테마로전시됐다.

현대차그룹은올해전시된기술중높이평가

받은기술들에대해실제차량적용여부를검토

할예정이다. /박기웅기자pboxer@

더프리미엄효성 토요타렉서스사랑의김장나눔 행사


